
정부, 유류세 인하 요구 “부정적”
신제윤 재정차관, 유통구조 개혁으로 가격잡기 … 알뜰주유소 확대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 대신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혁으로 석유제품 가격

잡기에 나섰다.

우선 농협이 기존 주유소를 사들여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도록 하고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는 별도의 대책을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월14일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일일주유원 체험을 하고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면서 “미국과 이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유가는 지속될 것”

이라며 “에너지 절약 노력과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 매물로 나온 기존 주유소를 사들여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서울에는 2곳밖에 없는 만큼 서울 등 수도권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알뜰주유소를 늘리

는 동시에 기존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기존 주유소보다 리터당 40-50원 싸게 공급받아 소비자에게는 최고 100원 가까이 싸게 공

급하는 등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제윤 차관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탄력세율 조정 등 유류세 일괄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쳤

다.

2008년처럼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등했을 때와 달리 지금처럼 고유가가 지속될 때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 때

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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